
코발트파우다 시장 "맑음"
매년 1 0 %이상 신장 … 원료확보·품질향상이 관건

다이아공구, 초경공구 등에 주로 사용되는 코발트파우다 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발트파우다 내수가 다이아공구, 초경공구 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매년 1 0 %

이상씩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주지역 다이아공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자동차 관련산업의 호황으로 기계가공 분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수요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창성이 유일하게 생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은

생산능력이 월 5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성은 9 3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발트파우다 생산에 나서고

있으나 생산설비비의 부담과 원료확보의 불안정으로 생산라

인 확장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입품에 비해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다소 뒤져 무엇

보다도 품질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창성은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함께 제품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요의 9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 코발트파우다는 대부분 벨기에의 Union Miniere로부

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U M사가 전체 수입량의 8 5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됐다. 

현재 대부분 산업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코발트파우다는 수요는 많으나 전세계적으로 원광석

의 매장이 한정돼 있어 원료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매장량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자이레, 잠비아 등의 생산 감축으로 인한 파동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쿠바등에 원광석이 한정 매장돼 있어 원료확보가 최대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코발트파우다 산업의 성장도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기술개발, 다이아공구와 초경공구의

성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발트파우다 주수요처는 신한다이아몬드, 이화다이아몬드등 다이아공구 생산기업들로 내수의

8 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초경공구업계가 나머지 2 0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이아공구 산업은 매년 1 5∼2 0 %정도의 수출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수 또한 연간 5 %정도

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관련업종 등 기계가공 분야도 호황을 보이고 있어 코발트파우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다이아공구 산업은 석재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산업용 기술개발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우위를 점해온 석재용 마저도 대만, 중국, 타이 등에 잠식당할 것

으로 우려돼 산업용 다이아공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코발트파우다 내수규모는 9 4년기준 4 5 0톤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9 5년 4월현재 E x t ra Fine이 C I F기준 K g당 9 . 2 5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원광석은 파운

드당 2 8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 9 9 5 / 6 / 5 >

중 량 금 액구 분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3 3 1 , 2 0 4

3 2 2 , 8 5 3

4 3 0 , 9 9 7

5 5 0 , 1 5 6

1 6 , 1 8 6

2 3 , 1 8 8

2 7 , 4 7 3

3 9 , 5 7 3

국내 코발트파우다 수입현황
(단위 : Kg, 1000달러)


